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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머리말

지난 97년초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연이은 부도사태와 동남아 금융위기의 확산

으로 인한 증권시장에서의 외국투자자금의 대량이탈, 큰 폭의 원화가치 평가절

하에 따른 환율 급상승 등은 국내 外換保有高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와 모라토

리엄 임박이라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97년 11월 IMF 구제금융을 요

청하게 되었음.

IMF 구제금융은 高金利政策에 의한 외자유입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기

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실행조건들을 요구함으

로써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構造調整으로 경제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음.

특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5개의 은행이 퇴출되었고, 증권, 종금, 리

스, 신용금고 등 수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음. 保險産業에서도

지난 98년 8월 4개 생보사가 퇴출당하였고, 2개의 보증사가 1개사로 합병·통

합되었으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더불어 감독당국에서는 국제적

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부실금

융기관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사들에게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지속적

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본고는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 및 금융환경변화를 개관하고 특

히 보험산업의 제반 環境變化要素, 즉 지급여력제도, 보험회계제도, 경영실태평

가제도, 리스크관리제도 등 일련의 변화된 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

후 보험사들의 경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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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IMF 體制와 最近의 經濟·金融環境 變化

1. 經濟環境

가 . IMF 支援프로그램의 特徵

재정 및 금융의 緊縮政策을 토대로 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이 주요 핵심사

항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IMF지원 프로그램에 의거 지난 98년 2월에 합의한 기본방향은 재정 및 금

융의 긴축정책임. 특히 外換危機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高金利에 의한 외자유

입 유도 및 수출증대를 통한 外換保有高 확대로 요약되어짐.

- 또한 자금지원의 선행조건으로서 高失業, 高物價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 및

기업들의 강도높은 構造調整 추진과 함께 경영투명성 및 財務健全性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회계제도 도입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년간 유례없는 고통과 마이너스 성

장을 겪으면서 국가경제의 潛在成長率 회복이 수 년간 퇴보하는 경험을 하였음.

IMF구제금융이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소의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1), EIU 등 국제기구의 경제연령 산출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IMF 체제 1

년이 한국경제를 약 5∼7년 정도 후퇴시킨 것으로 나타남

<표Ⅱ-1> IMF 체제 이후 경제주체별 지표 변화

구분

경제규모 개 인

GDP규모
(억달러)

수 출

(억달러)
수 입

(억달러)
증시규모

(조원)
고통지수

CPI상승률
(% )

실업률

(% )
1인당GDP

(달러)

97년 4,428 1,362 1,446 162.3 1.5 4.5 2.6 9,511

98년 2,929 1,315 929 152.6 20.5 6.6 7.4 6,309

구분

기 업 정 부

생산성

(% )
성장성

(% )
수익성

(% )
재무구조

(% )
국가채무

(조원)
재정수지

(조원)
재정규모

(조원)

97년 24.0 9.1 1.3 396.3 12.0 0.1 71.15

98년 21.8 5.0 - 0.3 387.0 17.5 - 21.3 80.76

* 98년은 예상치.

1) 대우경제연구소, 「IMF 1년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99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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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IMF 체제 이후 우리나라의 분야별 위상변화

( '98, -------- '97)

* 중심부에서 97년과 98년 비교시 원점방향은 악화, 외부방향은 개선

지난 98년 2월의 IMF와 정부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지

면서, 재정적자 확대폭 허용 및 고금리정책 철회 등에도 불구하고, 內需萎縮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회복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동 현상은 고실업,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消費活動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추세는 企業構造調整이 완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나 . 最近의 國內 經濟動向

GDP 마이너스 성장 지속 및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추세

- 98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성장추세가 지속중임

- 다만 98년 3/ 4분기를 저점으로 마이너스 성장폭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인 원화강세로 인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둔화되고 있음.

- 특히 하반기이후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원화강세가 급격

히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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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국내총생산 및 경상수지, 환율 추이

(%, 억$, 원/ 달러)

구 분 97.1/ 4 2/ 4 3/ 4 4/ 4 연간 98.1/ 4 2/ 4 3/ 4 4/ 4

GDP 5.4 6.6 6.1 3.9 5.5 - 3.9 - 6.6 - 7.8 - 6.2

경상수지 73.0 - 26.0 - 19.9 32.7 - 86.2 108.3 109.1 94.3 88.7

환 율 897.1 888.7 914.8 1415.2 1415.2 1378.8 1385.2 1373.6 1207.8

* GDP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환율은 기말기준

** 자료: 한국은행

실물경제의 침체 장기화 조짐

- IMF이후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내수침체 심화 및 수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소비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

한 內需不振이 향후에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지 생산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在庫減少에 따라 미세하나마

생산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하여 선행종합지수의 회복이 예상외로 회복이 늦

어져 내년도 상반기의 경기저점 확인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Ⅱ-3> 산업활동 지표

(전년동기비, %)

구 분 97.1/ 4 2/ 4 3/ 4 4/ 4 연간 98.1/ 4 2/ 4 3/ 4 11월

산업생산 5.4 7.7 8.8 5.5 6.9 - 7.8 - 11.7 - 8.20 - 1.4

출 하

(내수용)

(수출용)

1.6

(1.4)

(2.4)

7.3

(4.0)

(17.0)

8.0

(2.6)

(23.7)

3.2

(- 3.5)

(21.3)

5.0

(1.0)

(16.1)

- 7.5

(- 22.1)

(30.4)

- 13.3

(- 28.0)

(24.8)

- 11.0

(- 29.1)

(22.6)

- 3.1

(- 32.0)

(21.9)

평균가동율 79.8 81.1 80.6 78.0 79.9 67.3 67.1 65.5 68.8

재 고 12.7 10.1 3.0 5.3 5.3 - 4.7 - 7.6 - 10.4 - 16.3

*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각호

<표Ⅱ-4> 투자 및 소비활동

(전년동기비, %)

구 분 97.1/ 4 2/ 4 3/ 4 4/ 4 연간 98.1/ 4 2/ 4 3/ 4 11월

국내기계수주 7.7 10.4 11.3 - 15.2 3.3 - 39.3 - 44.2 - 22.5 - 5.1

건축허가면적 - 3.4 3.6 - 15.1 - 31.0 - 0.4 - 22.9 - 59.6 - 63.8 - 57.7

도소매판매 2.5 4.6 5.7 - 0.1 3.2 - 10.4 - 15.5 - 15.3 - 8.4

*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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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5> 경기지수

(전년동기비, %)

구 분 97.12 98.1 2 3 6 9 10 11

선행지수 전월비 - 1.1 - 3.8 - 1.5 - 1.5 1.3 2.0 1.3 2.0

동행지수순환변동치 98.0 93.8 91.4 88.7 86.0 85.6 85.9 87.4

*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각호

<표Ⅱ-6> 소비자물가 및 실업율

(전년동기비, %)

구 분 97.1/ 4 2/ 4 3/ 4 4/ 4 연간 98.1/ 4 2/ 4 3/ 4 4/ 4

소비자물가 4.7 4.0 4.0 5.1 4.5 8.9 8.2 7.0 4.0

실업율 3.1 2.5 2.2 2.6 2.6 5.7 6.9 7.4 7.9

*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각호

물가 및 고용 불안정 지속

-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요금 및 집세 등의 하락으

로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중

이며, 실업률 역시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2 . 金融環境

가 . 金融市場內 資金移動

IMF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98년초의 고금리현상 및 연중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

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권간, 금융자산간 資金移動이 증대되는 가운데, 자금

흐름이 금리수준, 만기, 예금보호장치 여부 등 금융상품의 수익성, 유동성 및 안

전성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이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98년 9월말 기준으로 총유동성(M3) 구성 금융상품의 전년동기대

비 증가율이 수익성 외에도 流動性이 감안되면서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동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은 수익증권의 증가율이 1년전의 16.4%에서 79.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특히 98년 하반기

이후 증권시장의 점진 회복과 함께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익증권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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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유동성이 낮은 생명보험상품과 유동성이 낮

고 예금보험대상이 아닌 금전신탁의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0.7%, 11.3%

감소로 반전되었음.

- 또한 현금 및 요구불예금의 증가율도 고금리 및 급격한 경기위축 등에 따라

1년전의 1.8% 증가에서 34.6% 감소로 반전되어 短期 高收益商品으로 지금이

동이 심화된 것을 알수 있음

<표Ⅱ-7> M3 구성 주요 금융상품 증가율 추이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 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등의 보험료 적립금 등 보험계약준비금과 준비금충당액
(수지차액)을 포함

** 자료: 한국은행,『한은정보』 외환위기 이후 M3 구성의 변화 분석 , 1998.12

<표Ⅱ-8> M3 구성 금융상품별 비중 추이

(평잔기준, %)

* 자료 : 한국은행, 『한은정보』외환위기 이후 M3 구성의 변화 분석, 1998. 12

구 분 97. 3 97. 6 97. 9 97.12 98. 3 98. 6 98. 9

현금·요구불예금 4.9 4.5 4.5 4.3 3.2 2.9 2.6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21.8 22.0 22.5 22.9 22.4 23.0 23.9

(저축·정기예금) 13.1 13.1 14.0 15.2 16.5 18.1 19.3

(적금·부금) 8.7 8.9 8.5 7.7 5.9 4.9 4.6

금전신탁 20.7 20.7 20.3 19.9 19.5 18.0 15.9

수익증권 9.2 9.2 9.6 9.3 11.5 12.7 15.3

보험계약준비금 13.2 13.3 13.1 13.1 12.4 12.1 11.5

M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97. 3 97. 6 97. 9 97.12 98. 3 98. 6 98. 9

현금·요구불예금 6.3 3.5 1.8 - 2.4 - 25.4 - 25.4 - 34.6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22.6 21.1 22.7 22.9 17.8 19.0 20.4

금전신탁 13.7 10.5 10.3 11.1 8.0 - 0.9 - 11.3

수익증권 10.9 7.8 16.4 16.6 43.0 56.9 79.9

보험계약준비금* 19.7 19.2 18.2 15.0 7.8 3.4 - 0.7

M3 17.3 15.5 16.1 15.9 14.5 14.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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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M3 금융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수익증권과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등

수익성 또는 안전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 금전신탁, 생명보험

등 장기성 금융상품의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금융상품 취급기관별 비중에 있어서 제 1, 2 금융권간의 비중은 큰 변동

을 보이지 않았으나, 제2금융권 내에서는 收益性으로 대표되는 투자신탁의 점유

율 확대가 두드러짐.

- 은행신탁 및 종금, 보험은 전년에 비해 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투신의 점유율

은 6%p 이상 증가함. 투신권의 경우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수익

상품이 많고 또한 안정성이 높아 전체 금융기관에서의 비중이 상승된 것으

로 판단됨.

<표Ⅱ-9> 금융상품 취급기관별 점유율

(말잔기준, %)

* 자료: 한국은행, 『한은정보』 외환위기 이후 M3 구성의 변화 분석 , 1998.12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 수요자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시 수익성,

안전성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져 상품 만기의 短期化 경향이 뚜렷함.

- <표Ⅱ-10>에서 보듯이 98년 9월 단기예수금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12.9%p

나 증가하였움. 이는 투자기관(예 : 투자신탁)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단기 고수익상품이 많아 투자기관으로 자금유입이 급증한데에 기인함.

금융기관 96. 9 97. 9 98. 9

- 예금은행 32.7 33.0 33.4

- 개발기관 1.8 1.9 2.6

- 투자기관 12.4 12.4 17.6

종합금융 2.6 2.7 1.9

투자신탁 9.3 9.5 15.6

증권금융 0.6 0.3 0.1

- 저축기관 40.2 39.4 34.9

은행신탁 21.2 20.4 15.6

상호신용금고 4.5 4.2 3.3

신용협동조합 2.1 2.2 2.2

상호금융 8.1 8.3 8.9

체신예금 1.1 1.1 1.6

새마을금고 3.2 3.3 3.4

- 보험기관 13.0 13.2 11.5

합 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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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0> 장단기 예수금 점유율 추이

(말잔기준, %)

* 단기예수금은 요구불예금, 거주자외화예금, 예금은행 단기저축성예금(저축예금, 만기 2
년 미만의 정기예금 등),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CMA,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만기 6

개월미만), BMF, 신탁형증권저축 등

** 자료: 한국은행, 『한은정보』 외환위기 이후 M3 구성의 변화 분석 , 1998.12

나 . 金利推移

IMF구제금융 직후 연 30%대를 기록했던 장단기 금리는 외환보유고의 확대, 외

국인투자의 증가, 정부의 금리인하정책 등으로 98년 하반기 이후 IMF 이전 수

준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용우량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자금공급으로 비우량기업의 자금난은 지속되고 있는 자금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의 신축적인 통화공급과 금리하향 의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수

요 감소 등으로 향후에도 금리는 8%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구 분 97. 3 97. 6 97. 9 97.12 98. 3 98. 6 98. 9

단기예수금* 26.5 26.5 26.2 28.8 31.4 34.0 39.1

예금은행 18.9 18.5 18.7 19.2 21.2 22.9 23.9

비통화금융기관 7.5 8.0 7.5 9.6 10.2 11.1 15.2

개발기관 0.1 0.1 0.0 0.1 0.1 0.1 0.1

투자기관 5.4 5.9 5.4 7.4 8.4 9.4 13.6

저축기관 2.1 2.0 2.0 2.1 1.7 1.6 1.5

보험기관 0.0 0.0 0.0 0.0 0.0 0.0 0.0

장기예수금 73.5 73.5 73.8 71.2 68.6 66.0 60.9

예금은행 10.2 10.4 10.0 9.0 7.4 6.2 5.7

비통화금융기관 63.3 63.1 63.8 62.2 61.3 59.8 55.2

개발기관 0.3 0.3 0.3 0.4 0.3 0.4 0.6

투자기관 9.1 9.0 9.5 8.5 8.5 8.9 8.8

저축기관 41.5 41.3 41.3 40.7 40.1 38.8 35.0

보험기관 12.5 12.5 12.6 12.6 12.3 11.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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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11> 주요금리 추이

(단위 : %)

구 분 97.6 97.12 98.1 3 6 9 11 12

Call (1일) 11.2 21.3 25.3 22.5 16.3 8.5 7.3 6.7

CD (91물) 11.8 18.6 23.1 22.6 15.1 10.4 7.7 7.7

회사채 (3년) 11.7 24.3 23.4 19.0 16.6 12.5 9.6 8.0

국채 (국민주택1) 11.0 15.3 16.6 15.2 14.3 11.8 8.5 7.3

* 말기준
**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다 . 向後 展望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용경색이 금융시장내에서는 상당수준 해소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실질적인 실물경제의 금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 금융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

는 재무건전성 기준비율의 강화, 대손충당금적립 현실화, 시가주의 회계원칙 도

입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시중 자금운용의 限界點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됨.

따라서 金利引下를 목적으로 한 통화공급이 伸縮的으로 이루어지고, 시중금리의

인위적인 하향안정세 유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構造的인 문제가 동시에 해

결되지 않는 한 자금이 金融圈內에서만 유통될 뿐 實物部門으로 원활하게 공급

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實物經濟의 沈滯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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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保險市場의 環境變化

1. 主要指標推移

가 . 生命保險

1) 收入保險料

IMF 체제 직후( 97.12∼ 98.3) 수입보험료는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슈퍼재테크보

험 등 고금리상품의 판매 급증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0% 이상의 고성장을 시

현함.

-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해약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일단 넘겼으나 동

상품이 단기이고 금리부담이 크기 때문에 향후 1∼3년 기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98. 4 이후 수입보험료는 예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임.

<표Ⅲ-1> IMF체제 전후의 생명보험 주요지표

(단위: 억원)

구 분
IMF 체제 前 IMF체제 後

96.12∼ 97.3 97.4∼6 97.7∼9 97.12∼ 98.3 98.4∼6 98.7∼9

수입보험료 155,104 100,807 9 1,492 234,037 110,02 1 10 1,749

지급보험금 90,588 65,9 14 67,737 229,194 127,343 111,245

보험금지급율 58.4 % 65.4 % 74.0 % 97.8% 115.7% 109.3%

총자산 65,729 37,767 29,375 -3,081 -15,809 -2,358

신계약 2,155,978 638,446 745,0 19 9 18,566 589,565 709,595

사업비 24,156 16,835 17,344 26,614 17,333 16,355

사업비율 15.6% 16.7 % 19.0 % 11.4 % 15.8% 16.1%

수지차 49,288 35,904 24,475 -12,198 -13,815 -10,833

실효해약율 7.6% 7.9 % 6.2 % 10.7 % 12.0 % 8.3%

*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협』, 각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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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支給保險金

IMF 체제 직후( 97.12∼ 98.3) 지급보험금 규모는 전년동기에 비해 153%나 증가하여

생보사로 하여금 심각한 유동성 위험을 초래하게 했음.

- IMF 체제 직후 실질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물가,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보

험계약의 해약급증이 주된 요인이며, 이러한 추세는 98. 4월부터 다소 누그

러지기는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급보험금은 전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생보사

유동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험금지급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지

차 역조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99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고금리상품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수요

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3) 總資産

생보사의 총자산은 지급보험금의 대폭적 증가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됨.

- 특히 FY'98 1/ 4분기에는 총자산이 1조 5,000억원이나 감소하였으며, 2/ 4분기

이후에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됨.

이러한 감소추세는 98년중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FY'98년은 총자산이 사

상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4) 新契約

IMF체제 직후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40% 수준에 머물렀르나, FY'98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98. 2/ 4분기에는 거의 전년수준을 회복

5) 事業費

IMF체제 직후 97.12∼ 98.3) 사업비는 전년동기에 비해 10% 정도 증가하는데 그

쳐 수입보험료 증가율(50%)를 밑돌아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이 집행이 이루어졌

다고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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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98년에는 모집점포, 모집인, 임직원 등의 지속적인 축소로 사업비율이 전년동기

에 비해 1/ 4분기에는 0.9%p, 2/ 4분기는 2.9%p나 감소하였음.

6) 收支差

97년 12월까지만 해도 8조 8,000억원 이상의 수지차 흑자를 기록하였던 생보사

는 98년 1월 이후 2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수지차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신계약의 둔화, 해약환급금의 증가에 따라 98년 상반기에만 총 2조

4,600억원 이상의 수지차 역조를 보이고 있음.

7) 失效解約率

IMF체제 직후 물가 및 금리급등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우선적으로 저

축성보험을 위시한 보험계약의 해약이 급증하여 해약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무

려 3.1%p나 증가하였음.

- 특히 FY'98 1/ 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1%p나 급증했던 해약율은 2/ 4분기에

는 2.1%p 증가하는데 그쳐 해약율 급증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재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낮

은 회사의 경우 높은 해약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임.

나 . 損害保險

1) 收入保險料

손해보험의 전반적인 지표는 IMF구제금융시기인 ' 97.12월을 전후하여 살펴 볼

때,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보다

악화되고 있음.

먼저 수입보험료에 있어서 ' 97.12월을 전후하여 IMF직후 4개월간의 수입보험료

가 전년동기대비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유동성위기에 따른 고금리상

품판매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 98.4월이후의 수입보험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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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수입보험료 감소는 IMF체제 전후의 유동성위기를 초래한 저축성보험상

품중심의 대량 해약사태와 경기침체로 인한 손해보험 신규계약의 감소에 기인

한 것임

- 특히 장기저축성 손해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

어선 상황에서 대량 해약사태의 영향은 생명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음

- 한편 유동성위기에 대응한 고금리 상품판매에 힘입어 일시적인 수입보험료

증가를 기록한 ' 97.12∼98.3기간이후에는 지속적인 신규계약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 98.4월이후의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경과보험료의 감소 폭이 수입보험료의 감소 폭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

어 신규계약 감소세가 뚜렷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III-2> IMF체제 전후의 손해보험 주요지표

(단위: 억원)

구 분
IMF구제금융 이전 IMF구제금융 이후

'96.12-'97.3 ' 97.4-.6 ' 97.7-.9 '97.12-'98.3 '98.4 .-.6 '98.7-9

수입보험료 44,961 35,572 37,868 50,788 35,481 34,459

경과보험료 40,306 31,363 33,530 48,491 32,295 31,432

손해액 32,484 24,688 25,896 38,329 25,580 24,361

사업비 11,629 8,204 9,278 12,346 7,413 8,679

손해율 80.6% 78.7% 77.2 % 79.0% 79.2% 77.5 %

사업비율 28.3% 25.3 % 26.9 % 26.8 % 23.9% 28.5 %

보험영업익 -3,807 -1,529 -1,644 -2,184 -698 -1,608

투자수익 3,743 2,794 3,168 3,001 3,227 3,623

투자수익률 8.4 % 7.7% 8.2 % 5.3 % 7.6% 8.4 %

총자산 141,055 150,863 162,757 169,404 173,523 176,687

*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호, 손해보험 국내 11개사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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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損害率

IMF구제금융을 전후로 한 경기악화로 인하여 ' 97.12∼' 98.3간의 손해액은 전년동

기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손해액은 증가율 둔화 내지 감소세를 나타냄

그러나 보험료수입 부문, 특히 경과보험료의 감소세가 두드러짐으로써 손해보험

부문의 전반적인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악화되고 있음

-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 97.3월의 104.4%에서 IMF체제 직후인

98.3월에는 269.7%로 손해율이 급등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장기손해

보험 등의 손해율도 소폭 상승함

반면 대표적 손해보험종목인 자동차보험은 IMF체제 이후 부보대수의 감소

('97.12월 10,381대 → ' 98.3월 10,347대)를 기록하면서 사고율도 꾸준한 감소세

를 보임으로써 손해율이 현격하게 낮아져 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事業費

손해액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역시 그 절대액에 있어서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

으나, ' 98.7월이후부터는 보험료수입 대비 사업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다소 상승

하여 경기여건의 악화와 함께 시장경쟁도 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4) 保險營業損益과 資産運用

지표상으로 나타난 보험영업손익의 다소간의 개선은 신규계약의 감소 등에 따

른 사업비의 감소와 고금리상품 판매 등의 보험료 증대에 따른 것으로서 정상

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려움

- 더욱이 ' 98.7월 이후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IMF구제금융 이전과 비교한 보험영업이익 창출여건은 오히려 악화

되고 있음

- 다만, 특기할 사항은 다른 종목들의 보험영업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손해

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영업익을 내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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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언더라이팅부문의 손실을 보완해 온 투자수익에 있어서

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운용자산의 규모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주

식시장의 침체 및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IMF구제금융 직후인 ' 97.12-'98.3월간

의 투자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3.1%(p)가 하락하였다가, 이후 전년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부분적이긴 하나 자산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초래하여 IMF구제금융을 전후

한 시기를 비교하여 보면,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출채권의 점유율은 IMF구제금융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음

<표III-3>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 변화

구 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부동산 운용자산
총자산중

운용자산비

' 96.12- ' 97.9 26.6% 34.8% 28.5% 10.0% 100.0% 82.7%

'97.12- ' 98.9 16.0% 50.4% 21.2% 12.3% 100.0% 82.6%

<표III-4> 손해보험사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 변화

구 분 국·공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사채 출자금 해외유가증권

' 96.12- '97.9 36.0% 41.8% 1.1% 18.0% 0.7% 2.4%

'97.12- '98.9 31.0% 20.3% 2.1% 13.1% 0.5% 33.0%

한편 유가증권의 구성에서도 주식시장의 침체를 반영한 상장주식의 점유율이

크게 줄고, 해외유가증권의 비율이 큰 폭의 증가를 가져 온 점이 특징임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보험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사전적 대응이라

기 보다는 사후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자산운용전략에 의

하여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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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關聯制度의 變化

가 . 支給餘力制度

生命保險

□ 支給餘力基準의 改定

지난 98년 6월 생보사의 지급여력확보기준이 개정됨.

- 주요 내용은 기존의 지급여력금액(책임준비금의 1%)을 비율방식으로 전환하

여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 책임준비금)로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임.

<표Ⅲ-5>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른 제재조치(생명보험)

지급여력 부족비율 경영개선조치

0%이상 10%미만

(경영개선권고)

-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 자본금 증액, 사업비 감축, 점포관리의 효율화

- 투자의 제한 및 동결, 부실자산의 처분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이상 20%미만

(경영개선요구)

- 배당의 제한 또는 금지

-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 임원진 교체요구

-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조직의 축소

- 경영개선권고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 기타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이상

(경영개선명령)

- 주식의 일부 소각(일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

식의 전부소각 포함) 및 병합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보험관리인의 선임

-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게약의 이전, 합병, 업무와 재산의 관리 위탁

-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자의 인수

- 경영개선요구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 기타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 -



- 또한 지급여력 인정항목중 금융형상품 수입보험료 감소분, 사업비 감소분과

같은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액을 삭제하여 자의적으로 지급여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실질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채택함.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과거에는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매분기종료후 1개월 이내(사업연도말

지급여력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지급여력보고서를 제출토록 하

여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신속

성을 도모함.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제재조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지며, 그 주요내용은 <표Ⅲ-5>와 같음.

한편, 지난 98. 5월 보험감독원에서 FY 97 결산 기준 지급여력 부족액 규모 및

자산의 건전성에 의거 총 18개사에 대해 ' 98.6.20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

출토록 한 바 있음.

- 각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서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한 경영평가

위원회 에 의거, 평가를 완료한 후 금감위는 계획서의 실행여부가 불투명하

거나 부실정도가 심한 4개 생보사에 대해 퇴출을 발표함.

퇴출된 4개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제무구조가 우량한 4개 생보사(삼성, 교보, 흥

국, 제일)로 게약이전이 되고 퇴출 보험사의 자산대비 부채부족분은 예금보험공

사에서 보전해 주기로 함.

금번의 생보사 퇴출사례에서 보듯이 퇴출된 4개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 부족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감독당국에서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임.

향후에도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지급여력확보를 통한 재무건전

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향후 생보사들은 지급여력확보를 최우선과제로 경영전략을 수립

해야 할 것이며, 외국자본의 유치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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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支給餘力制度에 관한 向後 展望

현행 제도는 자산의 성격, 담보위험, 예정이율 등과는 무관한 해약환급금식준비

금 대비 지급여력의 비율로서 지급여력을 측정하여 왔음

- 이러한 지급여력기준은 선진국의 요구수준, 더 나아가 국제적인 정합성 차원

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임.

최근 IMF에서는 생명보험사의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수준을 EU수준 정도(지급

여력이 책임준비금의 4%에 위험보험금의 0.3%를 합한 금액)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가 당장 도입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도 계속하여 2000년 이후에는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98.6월 이전의 지급여력기준이 책임준비금의 1%였음을 감안한다면 지급여력 유

지수준이 과거보다 4배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생보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

담이 될 것임.

EU방식의 전면적 도입은 그 달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계적

으로 IMF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바람직 할 것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RBC방식의 지급여력이나 EU 각국의 EU지급여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단기간 내에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 달성 노력 및 인식이 중요함

은행의 BIS비율에 대하여 G7 합의 이후 전 세계에 파급되어 세계 공통의 척도

가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생명보험사가 지급여력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을 당연한 귀결로 인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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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害保險

□ 損害保險會社 支給能力에 관한 規程 제정

과거 국내 손보사의 지급능력은 계약자잉여금에 대한 보유보험료(500%이내)의

비율로서 측정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RBC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채택하였던

방식이었음.

- 이 방식은 개념상으로 불분명한 점이 많고 비율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나

조치내용이 없는 등 지급능력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아

감독당국에서는 지난 98년 2월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됨.

- 이후 98년 5월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여력계산시 합산항목에 포함되었던 유

가증권평가충당금을 제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손보사의 지급여력은 다음의 합산항목에서 차감항목을 뺀 금액으로 함.

<표Ⅲ-6> 손보사 지급여력 구성항목

합 산 항 목 차 감 항 목

о 납입자본금

о 자본잉여금

о 이익잉여금

о 법 제97조준비금

о 비상위험준비금

о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о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

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о 후순위차입금(납입자본금 이내)

о 이연자산, 자기주식

о 자본의 50%이상이 잠식된 회사 또

는 조합 등의 주식 또는 지분

о 선급비용

о 임직원 전원이 일시에 퇴직시 소요

되는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급여충

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о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이 당해 계정

과목의 대손충당금 해당액을 초과

할 경우 그 초과금액

-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 1년이 경과

된 미수금·대리점 미수

- 1년이상 연체된 신용대출금 및 이자

- 동일 외국보험사업자별로 재보험미

수가 재보험미지급금을 초과할 경

우 그 초과금액과 1년이 경과된 재

보험미수금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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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기준은 일반보험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보험료기준 산출액과 보

험금 기준 산출액중 큰 금액으로 하며 보험종목별 보험료기준 및 보험금기

준 지급여력비율은 <표Ⅲ-7>과 같음.

- 다만, 보험료기준 산출액은 해당사업연도 1년간 보유보험료에 보험료기준 지

급여력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액은 해당사업연도를 포함

직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보험금기준 지급여력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투자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은 매사업연도말 책임

준비금의 1%로 하며, 다만 세제지원개인연금손해보험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제외함. 해외출재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은 해외출재보험료의 2%로 함

<표Ⅲ-7> 일반보험 보험종목별 지급여력 기준비율(%)

구 분 화 재 해 상 자동차 보 증 기타특종

보험료기준 20.8 14.9 18.2 14.9 6.6

보험금기준 39.4 20.6 24.3 20.6 10.1

<표Ⅲ-8>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른 제재조치(손해보험)

지급여력 부족비율 경영개선조치

50%미만

(경영개선권고)

-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 자본금 증액, 사업비 감축, 점포관리의 효율화

- 투자의 제한 및 동결, 부실자산의 처분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이상 100%미만

(경영개선요구)

- 배당의 제한 또는 금지

-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 임원진 교체요구,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 조직의 축소, 경영개선권고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 기타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이상 또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실보험사

(경영개선명령)

- 주식의 일부 소각(일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소각 포함) 및 병합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보험관리인의 선임

-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게약의 이전, 합병, 업무와 재산의 관리 위탁

-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사업자의 인수

- 경영개선요구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 기타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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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기준 미달에 따른 제제조치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제재조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급여

력 부족비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지며, 그 주요내용은 <표Ⅲ-8>과 같음.

- 지급여력 부족비율에 따른 제재조치는 생보의 경우와 동일함

나 . 保險會計制度

о 지난 98년 12월 금감위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회

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

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공표함.

о 동 준칙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음.

生·損保 共通

□ 有價證券의 分類 및 評價

<有價證券의 分類>

유가증권 취득시 유가증권의 시장성 및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과 투자

유가증권으로 구분

- 상품유가증권은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 출자금 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정. 다만, 특수관계자가

빌행한 주식 및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출자금

에는 증안기금출자금을 포함

유가증권의 재분류

-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그 분류기준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

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후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

로 재분류할 수 있으나,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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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價證券의 評價>

상품유가증권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

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공정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관련시장의 종가로 하며 평가손익은 영업

외손익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

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의 지분법 적용의무화

- 투자유가증권중 투자주식(관계회사주식 등)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장부가와 대차대조표가액과의 차이가 관계사의 당기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 관계사의 이익잉여금의 증감 또는 관계사의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감

으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계약자지분조정

이나 자본조정의 증감으로 처리

- 투자유가증권중 주식(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을 제외), 출자금 등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획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공정

가액으로 조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투자주식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

- 채권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다만, 만기보유

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대

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과 손실(지분법평가손익과 증안기금출자평가손

익 제외)은 이를 상계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의 과목으로 하여 계약자지분조정과 자본조정으로 처리

상품유가증권의 투자유가증권으로의 전환

- 회계연도중에 상품유가증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투자유가증

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은 대차대조표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함. 이 경우 상품유

가증권의 장부가액과 투자유가증권의 대차대조표가액의 차이는 상품유가증

권평가이익 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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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者持分調整 新設

계약자지분조정은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 투자유가증권평

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임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

- 공익사업출연기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공익사업에 출연하

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함

- 기업회계기준상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서 당해 유가증권

을 처분하기 전에는 손익계산에 반영되지 않음. 보험에서는 계약자배당제도

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전부 주주지분으로 표시하

는 경우에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 따라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현행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준하여 주

주지분과 계약자지분으로 구분하고, 평가손실의 경우에 일정한 한도(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범위내에서 계약자지분조정으

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음.2)

- 현재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곧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貸出債權 등에 대한 貸損充當金 設定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 포함)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

으로 설정.

-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

우에는 부족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

2) 생명보험협회, 『보험업회계처리준칙 해설』,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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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계정과목별로 당해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

로 기재하거나 일괄하여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

로 기재할 수 있고, 일괄기재의 경우 당해 채권별 대손충당금을 주석으로 기재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① 거래처의 재무상태 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래처, 요주의거래처, 불량거

래처로 구분

②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③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

실채권으로 구분

③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

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의 가치, 보증인

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

④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

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

□ 保有不動産을 포함한 固定資産의 時價評價

종전 보험사 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

- 자산재평가 및 업법제97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액을 기초로

계상하도록 하여 고정자산의 시가평가 허용

- 고정자산 시가평가의 경우 고정자산의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합계액이 평가

손과 매각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97조준비금으로 적립

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

일종의 이익평준화제도인 업법97조준비금제의 폐지로 고정자산의 시가평가는 자

산재평가법에 따라서 함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의 한시적 적용: 손익의 임의조작 가능성 제거

- 자산재평가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 다만 부칙에서 자산재평가법의 시한인 2000.12.31까지는 자산재평가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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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 감독규정에서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는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

투자부동산의 가치하락 반영

-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

- 투자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

의 차이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며, 투자부동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

법으로 표시

- 가격상승시 자산재평가를 통한 평가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지분조정과 주주지

분조정으로 구분계상하는 것과 비례한 손실의 구분 반영도 검토필요

□ 債權再調整의 會計處理

채권의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이자율을 당해 채권 발생시

의 적정한 이자율(채권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는 채권 재조정

시점의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변경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재조정된 채권

의 장부가액이 현재가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함

-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회수불가능채권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

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이를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

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당해 채권의 발생시

의 적정한 이자율로 함. 다만, 채권의 발생시 이자지급조건이 변동이자율인 경우에

는 채권 재조정시점의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

- 채권을 재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채권 재조정의 내용 등을 주

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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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計定 會計處理基準

퇴직연금보험 판매 등에 대비하여 자산운용과 손익배분 등을 일반계정과 구분·관

리할 수 있도록 구분계정 회계처리근거 신설

자산의 운용과 손익배분 둥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

약에 대한 자산과 부채는 각각 구분계정자산 및 구분계정부채의 과목으로하여 보험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

석으로 기재

生命保險

□ 責任準備金 積立方法의 改善

о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은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을 혼용한 K율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책임준비금을 순보험료식에 의해 적립하도

록 하고 장기선급비용 성격인 신계약비는 이연처리하도록 함.

- 이는 미국의 GAAP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신계약비를 자산화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으

로 전환한 것으로 회계이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98 회계연도말 현재 해약시 공제가능한 신계약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신계약비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적립금추가적립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

손실로 처리함

□ 保險料 缺損制度 導入

보험료 결손제도는 금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보험료 결손이 예상될 때 보

험료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토록 하여 사외유출을 억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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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보험금 현재가치에서 보험료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료적립

금 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신계약비를 추가상각 하도

록 하는 것임.

보험료결손이 신계약비 추가상각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

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

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新契約費 移延處理 및 償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는 당

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하며, 해약일에 미상각잔

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

- 다만,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보험료의 산정은 평준보험료방식

임에도 부가보험료는 평준식부가보험료가 아니어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

가보험료의 비율이 균둥하지 않고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

기타자산으로 계상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되, 실제 지출된 금

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큰 경우에는 예정신계약비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초과

하는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損害保險

□ 非常危險準備金의 積立 義務化로 任意性 排除

손해보험에서는 예상보험금지급에 충당할 손해원가(loss cost)와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업비를 더하고 난 후 보험사의 일정이윤을 보장할 부분의 합으로

영업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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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보험요율 = 손해율 + 사업비율 + 이익률(비상위험할증포함)

- 특히 이윤부분인 예정이익률부분에는 거대위험 및 예상손해율의 변동에 대

비하여 비상위험할증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은 영업이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짐. 종전 비상위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과보험료에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1년간

경과보험료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기 적립하도록(장기저축성손해보험제외)

하였음

- 경과보험료 × 영업이익률(최고 20%한도)

영업이익률=(경과보험료-순보험금-(순사업비-교육세))/ 경과보험료

그러나 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은 손실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순손실액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고, 영업이익

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과보험료의 20%에 달할 때까지 임의적립이 가능하였음

<표Ⅲ-9> 연도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경과보험료(A) 비상위험준비금(B) 적립율(B/A)

1986 9,828 1,637 16.7

1990 30,772 4,225 13.7

1995 98,392 6,642 6.8

1996 123,609 7,322 5.9

1997 150,579 10,768 7.2

* FY'97기준으로 17개 손보사중 9개사가 미적립,

** 자료: 보험감독원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보험종목별

경과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손실예상액 한도내에서 환입이 허용되어

1990년이후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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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을 손익에 따른 임의적립에서 의무적립으로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 그 사용에 있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사고 발생시로 제한하여 영업성과

를 평준화하는데 이용되어 온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기준을 엄격히 하였음

-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기준과 사용기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 再保險關聯 支給準備金 計上: 總額主義 計上

기존 보험회계규정에서는 재보험으로 출재한 계약에 상응하는 준비금은 계상하

지 않았으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전체 책임준비금을 계상하되 재보험계약으로 출재한

부분은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해당 보험사의 재보험 처리

내역과 총책임한도(보상한도)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評價 및 向後 展望>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된 데에서 우선적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즉, 과거의 보험회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확보와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

고 운영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나 산업별 비

교가능성이 적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았음.

-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기업회계기

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존 감독규정에서 행해 온 회계처리방법을 대폭 개정하였음.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해 보면,

- 우선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로 인해 결산시까지 증권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할

경우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됨. 물론 자산운용상에 상장한 제약이 수반될 것

으로 예상되므로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헤지 등 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전

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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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상품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결산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을 어느 정도로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각 보

험사의 입장에서는 양자간의 기본적인 분류기준(예: 계열사 유가증권은 투자

유가증권으로 분류) 이외에도 각사의 상장주식 평가손 규모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강화 등도 보험사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이므로 신용분석기법 강화, 우량 대출선의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임.

다 . 經營實態評價制度의 導入

1) 經營實態評價制度의 導入背景

□ 金融機關間 評價體系의 一元化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별로 경영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방

식이 상이하여 이의 조정이 필요

감독기관의 통합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 대두

□ 經營評價制度의 信賴度 提高

평가체계, 평가항목, 가중치 크기 등에 대한 개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평가결과 공시에 대한 문제점 발생

-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대표성 미흡, 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

- 가중치 : 가중치 크기의 임의성(감독편의 중심으로 설정)

- 공시문제 :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시

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 초래

□ 리스크評價 强化 必要性 및 評價結果 活用度 提高

리스크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평가결과가 보험사 경영에 실제 반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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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표로서의 활용도 제고

급격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리스크 증대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리

스크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

보험사 위험관리 및 경영관리상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차원

보다는 감독서비스 제공차원으로 운용

2) 經營實態評價制度의 導入方案

基本方向

◈ 리스크 중심의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

입하되, 보험사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평가항목중 일부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적용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健全經營指導(prudentia l regulation)를 강화 안정적인 자본 및

지급능력 확충 유도

◈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支給餘力 및 早期警報制度와

연계한 Solve ncy 감독체계 구축

□ 리스크 위주의 健全性 規制 强化

보험산업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리스크부문에 대한 평가체제를 보강

- 지급여력 및 자산건전성 부문에 대한 중점 평가

- 감독기관 통합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으

나, 보험과 은행, 증권의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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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類似制度間의 連繫를 통한 Solvency 監督體制 構築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 조기경보제도 등 건전성규제 관련제도와의 상호 연계

강화 및 일관성 유지

- 경영실태평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포함한 종합경영실태를 평가하여 보

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

- 지급여력 : 고객에 대한 지급능력 확충·유도

- 조기경보 : 주요 계량평가항목을 통하여 수시로 경영상의 문제점 발견·대처

→ 급격한 부실화 방지

- 기존 경영평가 : 민간신용평가기관이 보험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할 때

까지는 평가결과의 공시를 통해 보험회사 선택을 위한 제도로 존속

□ 定期檢査를 監督當局의 종합적인 經營診斷體制로 전환

정기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계량+비계량)와 서면자료에 의한 평가(계량)를 병

행하여 常時監督體制 구축

정기검사시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정기검사 이외의 기간

에는 계량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분기단위 등으로 평가를 실시

□ 評價結果의 活用度 提高

평가결과가 불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경영이 개선되도

록 하고, 평가등급이 우수한 회사에 대한 메리트 부여 확대

- 감독업무(자회사 출자승인 등) 및 검사업무(검사주기 조정, 검사제재 등)의 차

별화 수단으로 활용

- 정기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표하되 감독상의 제재가

부과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공표 가능

事前的으로 보험회사에게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지향케

하고, 事後的으로는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감독상의 보상과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 → 우수등급 획득을 위한 자발적인 개선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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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經營實態評價의 主要內容

評價方法

□ 정기검사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평가한 후 종합평가등급을

결정

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성장성(손보)

⇒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 정기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Ⅲ-10> 경영실태평가절차

절차 내 용

1段階
계량지표 평가 → 부문별 잠정평가등급 추정

비계량항목 평가

2段階

부문별 평가등급(1∼5등급) 확정

비계량평가항목 분석결과와 부문별 잠정평가등급을 종합적으

로 고려

3段階 잠정 종합평가등급 추정

4段階

종합평가등급 확정

잠정종합평가등급과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영업능력, 감독·검사

정책 방향, 수시검사 및 상시감시결과, 금융·경제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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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등 5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

항목을 고려하여 부문별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잠정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며, 최종종합평가등급은평가대상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금귱·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검사를 통한 경영실태평가후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는 경우 당해 평가등급 조정

가능

評價部門

□ 評價部門別 配點

구 분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계

배 점 30 20 20 15 15 100

□ 評價部門別 指標

평가부문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

- 평가부문중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및 유동성은 생/손보 모두 동일

한 지표를 채택

- 수익성은 생/ 손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지표를 채택

<표Ⅲ-11> 경영실태 평가부문별 지표

구 분 계 량 비 계 량

지급여력

(30)

◆ 지급여력 비율Ⅰ(20)

◆ 지급여력 비율Ⅱ(10)

◆ 지급여력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지급여력 개선 가능성

◆ 지급여력 유지정책의 타당성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산건전성

(20)

◆ 부실자산비율 (10)

◆ 위험가중자산비율(10)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부실자산 관리능력

◆ 여신관리의 적정성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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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량 비 계 량

경영관리

(20)
-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경영정책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리스크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법규준수

◆ 검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익성

(15)

<생보>

◆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

수익율 (5)

◆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

금 비율(5)

◆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

사업비율(5)

<손보>

◆ 손해율(5)

◆ 순사업비율(5)

◆ 운용자산수익율(5)

◆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이원별 손익관리의 적정성(생보)

◆ 손해율 관리의 적정성(손보)

◆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 등 경영합리화

노력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동성

(15)

<생보>

◆ 유동성자산비율(7.5)

◆ 수지차비율(7.5)

<손보>

◆ 유동성자산비율(7.5)

◆ 현금수지차비율(7.5)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의 합리성

◆ 유동성 관리능력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計量指標算式

생명보험

<표Ⅲ-12> 평가지표별 산식(생명보험)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 식 비 고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Ⅰ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은 현행 지급여

력산출기준과 동일

지급여력기준은 해약식 책

임준비금 기준

지급여력비율Ⅱ 수정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수정지급여력=지급여력-

후순위차입금 - 97조준비

금-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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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지표 산 식 비 고

자산건전성

부실자산비율
부실가중자산/자산건

전성분류대상자산

부실가중자산은 자산건

전성 분류대상자산중

건전성정도에 따라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

정손실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대출금, 시장성없는 채권,

보험미수금 등

위험가중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총자산 (

이연자산제외)

자산별 리스크를 반영

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하여 산출

수익성

평균예정이율 대

총자산수익율

총자산수익율/평균예

정이율

평균예정이율= (당기말

준비금적수+전기말준비

금적수)/ (당기말준비금+

전기말준비금)

책임준비금=해약식준비

금-지급준비금-계약자이

익배당준비금

총자산수익율 = 2×투자

수익/ (당기말총자산+전

기말총자산-투자수익)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

당기사망보험금/당기

위험보험효

사망보험금 = 사망, 상해,

입원보험금 +관련지급비

금증가액

예정사업비 대

총실제사업비 비율

총실제사업비/예정사

업비

총실제사업비= 사업비+

협회비+재산관리비+기

부금

유동성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총자산 (이

연자산제외)

유동성자산=현금+당좌

및 보통예금

+CD+CMA +MMDA +게+

콜론+상품유가증권중 주식,

채권(사모채와 후순위채제

외) 및 수익증권

수지차비율

(보험수지차 +투자수

지차 -사업비 )/지급보

험금

투자수지차 = 투자수익-

투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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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표Ⅲ-13> 평가지표별 산식(손해보험)

평가항목 평가지표 산 식 비 고

지급여력

지급여력비율Ⅰ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은 현행 지급

여력산출기준과 동일

지급여력비율Ⅱ 수정지급여력/지급여력
기준

수정지급여력=지급여력
-후순위차입금 - 97조
준비금-투자유가증권평
가손실

자산건전성

부실자산비율
부실가중자산/자산건전
성분류대상자산

부실가중자산은 자산건

전성 분류대상자산중

건전성정도에 따라 고

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상당액
을 합계한 금액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 대출금, 시장성없는 채
권, 보험미수금 등

위험가중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총자산
(이연자산제외)

자산별 리스크를 반영

한 위험가중치를 적용

하여 산출

수익성

손해율

일반보험 : 발생

손해액/경과보험료

자동차보험 : 발생

손해액/경과보험료

장기보험 :(순보험금+

지급준비금증가액)/경

과위험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직전 3년

간 실적을 기준으로 함

경과위험보험료는 이원

분석기준에 의함

순사업비율
당기순사업비/당기

경과보험료

운용자산수익율
당기 순투자수익

/경과운용자산

순투자수익=투자수익 -

투자비용

경과운용자산=(기초운

용자산+기말운용자산-

순투자수익)/ 2

유동성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총자산 (이

연자산제외)

유동성자산=현금+당좌

및 보통예금

+CD+CMA +MMDA +게+

콜론+상품유가증권중 주

식,

채권(사모채와 후순위채제

외) 및 수익증권

현금수지차비율 현금수지차/보유보험료

현금수지차=보험영업수

지차+보험영업외수지차

-보험미수미지급금증가

액

- 37 -



4) 向後 展望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기존의 경영평가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적기시정조치와 연계되어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감독·검사업무

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실태평가제도에 대하여 사전적 준비를 해

야 할 것임

라 . 리스크管理制度의 導入

1) 리스크管理制度의 導入背景

□ 保險社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의 存在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물론 금리, 환율 및 가격리

스크와 같은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어 효율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증대

□ 金融機關의 監督時 리스크관리 중심의 監督體系 確立 필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험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지도 및

동 관리실태를 중점검사하는 등 리스크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최근 금감위에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검토하여 감독원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시달

2) 리스크管理制度의 主要內容

□ 리스크管理組織의 必要

보험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등 리스크관

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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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리스크한도 관리 및 대책수립, 상

품별 및 부서별 거래한도의 승인, 지급여력비율 관리 및 대책수립,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회사는 리스크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리스크의 관리, 통제 및 보고 등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 리스크관리부서를 설치

리스크관리부서는 회사전체 리스크의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 리스크 管理業務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 리스크와 이익의 조화

- 리스크 허용수준은 사업목적 및 전략에 부합되게 결정

- 경영성과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측정/ 평가

리스크관리 체계

- 회사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회사는 리스크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리스클르 관리하도록 함

- 리스크관리부서는 각 리스크담당부서의 관리현황을 통보받아 회사전체의 위

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

□ 部門別 리스크 管理原則 및 管理方法

보험리스크

관리원칙

- 안전마진을 포함한 적정수준의 예정기초율 유지

- 예상 손익분석을 통한 사전평가후 신상품 개발

- 적절한 상품별 포트폴리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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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 회사는 정기적인 상품군별 이원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포트폴

리오를 조정

- 회사는 경제·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예정기초율의 적정성 및 책임준

비금 적립액의 충분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

- 회사는 계약인수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약인수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

- 회사는 이상재해 또는 급격한 금리변동시 회사손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책 수립

시장리스크

관리원칙

- 국내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각 거래한도 설정

-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감안한 국내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거래

- 시장리스크와 관련된 거래의 시가손익 평가

관리방법

- 회사는 거래업무, 리스크관리업무 및 사후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운영

- 회사는 상품별 투자한도와 거래담당자의 능력을 고려한 담당자별 투자한도

를 설정하여 운영

- 회사는 각 거래상품별 리스크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목표이익을 주기적으로

점검

- 회사는 거래의 정당성과 손익평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신용리스크

관리원칙

- 신용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지표 및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

- 자산운용은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편중여신을 지양

- 유가증권은 종목 및 산업별 분산투자 실시

관리방법

- 업종별 또는 동일집단에 대한 신용의 집중을 통제하여 리스크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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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여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신용분석시스템과 부실예상기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 신거래처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와 통계자료 축적을 위하여 거래유형별로 정

보를 관리

- 정기적으로 손실 허용한도의 손실발생액 및 손실예상액을 비교·분석하여

대책을 수립

-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및 조기정리장안을 수립하여 시행

유동성리스크

관리원칙

- 유동성 갭한도의 설정

- 기간별 유동성 전망 분석의 정기적 시행

- 시장유동성을 고려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 유동성위기를 대비한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관리방법

- 정기적으로 유동성 갭을 파악하고 장단기 자급 수급계획, 자산·부채의 기간

별 금액별 구성 규모, 유동성리스크에 대비한 단기 유동성자산의 보유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

- 정기적 자금 포지션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

- 거액의 투융자, 보험금지급 또는 보험상품 판매 등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흐

름을 수반하는 거래는 소속 부서간 사전협의

- 이자율에 민감한 자금(상품)의 조달·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 자산배분시 시장유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

경영리스크

관리원칙

- 경영리스크의 관리대상은 기타 경영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리스크로 하며 사

무리스크, 영업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41 -



관리방법

- 회사는 정기적인 내부감사 및 점검을 통하여 경영리스크를 관리

3) 向後 展望

경제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보험사들은 항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임.

리스크관리는 보험사의 생존차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내에서도 보

다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경영실태평가제도에서도 리스크관리는 검사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

분으로 선정될 예정므로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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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맺음말

현재의 IMF체제 하에서 요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財務健全性 確保

와 經營透明性 提高로 요약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러한 목적에 부

합하여 진행될 것임.

이에 따라 監督方向이 리스크관리 위주로 전환되면서 본고에서 언급한 지급능

력제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경영실태평가제도, 리스크관리규정 등 보험관련제

도의 변화는 과거 고성장기를 풍미했던 성장위주의 경영전략이 더 이상 발붙이

기 어려운 여건이 형성된 것을 의미함

특히 지난 98년 12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제정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회계제

도는 투자자 등 情報利用者 中心, 전체 산업 공통기준으로의 수렴 등 기존의 보수

적 회계원칙보다는 정보의 客觀性·中立性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이는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보험산업이 가져온 금융권내의 독특

한 영역과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의미함

- 즉, 보험사간의 경쟁에서 금융권 전체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세계시장에 노출되어가는 과정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보험사는 계약자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둔 감

독목적의 회계규정(SAP)과 일반투자가 및 업종간 비교가능성 증대에 중점을

둔 보험업회계처리준칙(GAAP)이라는 미국식 2원적 보험회계제도를 모두 충

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음.

최근에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競爭的 市場構造로의 전환, 안전성 중시의 消費者

性向變化는 과거처럼 보험자중심의 영업전략이 아닌 시장중심, 소비자중심의 전

략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전략이기 이전에 생존전략임.

- 따라서 향후 보험사의 경영전략은 본고에서 살펴 본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

여 미래영업환경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수익성 중심의 質 經營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유연하게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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